
3학년 1학기 1단원 생생하게 표현해요

321 감각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며 

받는 느낌.
감각이 마비되다.

322 사뿐사뿐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발을 내디

디는 모양.
계단을 사뿐사뿐 내려가다.

323 능력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324 한달음 쉬지 않고 한 번에 달려감. 신이 난 레오는 한달음에 마을로 왔습니다.

325 난생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난생처음 별똥별을 보았다.

326 조심스레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태도로.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327 간절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게.

레오는 ‘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

다.

328 차도 자동차만 다니는 길. 차도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

329 겸용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씀. 침대 겸용 소파.

330 양보하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미루어 주다.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다.



3학년 1학기 2단원 분명하고 유창하게

331 모내기
못자리에서 따로 기른 모를 본래의 논에 

옮겨 심는 일.
지금 모내기가 한창이다.

332 음력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삼아 만든 달력.
단오는 음력 5월 5일.

333 단오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음력 5월 5일. 단오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다.

334 명절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

하는 때.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다.

335 기운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336 초여름 이른 여름을 말하며, 주로 음력 4월.
초여름에 접어들자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

벼워졌다.

337 진지한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이 참되고 착실한.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

니다.

338 계획
앞으로 할 일의 순서나 방법 등을 미리 

헤아리는 일.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다.

339 기념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

에 간직함.
여행을 간 기념으로 가족사진을 찍었다.

340 설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다. 놀이공원에 갈 생각에 설레다.



3학년 1학기 3단원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341 인공
사람의 힘으로 자연과 유사하게 만들어 

내는 일.

플라스틱은 과학자가 발명한 인공 재료이

다.

342 재료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필요한 재료가 모두 있는지 확인했다.

343 오염 더럽게 물들게 함.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

344 환경 생물이 살아가는 조건이나 상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

이기로 했다.

345 문단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
문단을 나누어 글을 쓰다.

346 중심 문장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다.

347 분실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분실물 보관함에서 가방을 찾다.

348 북적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매우 수선스러

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습니다.

349 주최 행사나 모임을 기획하여 엶.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의 이름이 쓰여 있

었습니다.

350 진열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물건을 죽 벌여 

놓음.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3학년 1학기 4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351 기호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부호나 

문자.
기호로 나타내다.

352 가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나 중요성. 상품의 가치.

353 인식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이 무엇

인지 아는 것.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다.

354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일.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하다.

355 꾸덕꾸덕
물기 있는 물체의 겉이 조금 마르거나 얼어

서 꽤 굳어진 상태.

꾸덕꾸덕한 진흙을 뭉쳐서 공 모양을 만들

었다.

356 띄우다 누룩이나 메주 등을 발효시키다.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우다.

357 삭히다
김치나 젓갈 등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다.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을 넣어 삭히다.

358 갸웃
고개나 몸을 한쪽으로 조금 비뚤게 기울이

다.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359 뙤약볕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햇볕.
뙤약볕을 피해 그늘로 가다.

360 포슬포슬
덩이진 가루가 물기가 적어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포슬포슬한 감자.



3학년 1학기 5단원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361 바짝바짝
물기가 자꾸 매우 마르거나 타 버리는 모

양.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다.

362 희망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다.

363 불공평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못함.

「반대말」공평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떡하지?

364 몫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365 까먹다
1)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잊어버리다.

2)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것을 꺼

내어 먹다.

1) 약속을 까먹다.

2) 귤을 까먹다.

366 억울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
생각할수록 억울했어.

367 무사 아무 일이나 탈 없이 편안함. 정원의 장미가 무사하면 좋겠어요.

368 가지치기 식물의 곁가지를 자르고 다듬음. 새 장미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해야 한다.

369 꽂다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세우거나 끼우다. 케이크에 초를 꽂다.

370 가라앉다 물에 떠 있는 것이 밑바닥으로 내려앉다. 연못에 던진 돌이 가라앉다.



3학년 1학기 6단원 자신 있게 읽고 써요

371 머금다 사물의 어떤 기운을 안에 품다. 소금이 물기를 머금다.

372 예상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둚.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

이 들어 있다.

373 보잘것없다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잘것없다.

374 협동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친구들과 협동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375 발전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감. 로봇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376 세밀 자세하고 꼼꼼함. 이 로봇은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인다.

377 다양 모양, 형태 등이 여러 가지로 많음.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378 장신구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반지, 귀고리 등의 

물건.
반짝이는 장신구가 눈에 띄다.

379 가닿다 관심이 어떤 대상에 이르다. 글에 담긴 생각이 상대의 마음에 가닿다.

380 휘몰아치다 비바람이 한곳으로 세차게 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다.


